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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Triticum aestivum L.)은 세계 주요 식량작물로서 연간 1인당 소비량이 38.4 kg으로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작물이다. 그러나 국내 밀 자급률은 1.3%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MAFRA 2025). 

한편 국내 조사료 생산을 위해 옥수수, 트리티케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맥류의 

경우 사료용 청보리 품종이 육성되어 수입 조사료에 비해 낮은 가격과 우수한 사료가치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Kim 

& Seo 2006, Kim et al. 2007a, Seo et al. 2007).

최근에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MAFRA 2017). 그러나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포장의 

배수 관리이다. 논의 배수 불량은 작물의 습해를 초래하여 수량 안정성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Lee 1994, Kim et al. 2006).

사료용 맥류의 생산성 평가는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와 경엽비율(leaf stem ratio)과 같은 생장지표를 활용하여 

맥종별 생산성을 분석하고, 식물체 부위별 건물수량과 사료가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수확시기, 생산성 및 사료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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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u’ is a new wheat (Triticum aestivum L.) cultivar develop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for whole-crop forage with early maturity in 2023. To develop an early ma-

turing forage wheat cultivar suitable for double cropping systems in Korea, an artificial 

cross was made in 2010 using ‘Taejoong,’ a tall cultivar with high biomass production, as

the female parent and ‘Keumkang,’ an early maturing cultivar with superior agronomic 

traits, as the male parent. After bulk cultivation in Iksan, the pedigree was selected in Iksan

and Wanju, and the early maturing tall line, IW2010145-B-B-44-1-5-2-5-1, was se-

lected in 2018. ‘Jou’ exhibited favorable agronomic characteristics, including tolerance to

lodging and fusarium head blight and high yield of whole-crop dry matter. The heading and

harvest dates of ‘Jou’ were April 17 and May 17, respectively, which were similar to those 

of ‘Cheongwoo.’ ‘Jou’ had lower spike number per m2 (752), and higher 1,000-grain weight

(48.1 g) than those of ‘Cheongwoo’ (1,025, and 44.5 g, respectively). In the regional yield

trial, the average whole-crop dry matter yield in paddy fields was 14.6 MT ha-1. Although

the harvest time of ‘Jou’ is slightly later than that of ‘Cheongwoo,’ it is a tall-type wheat cul-

tivar with relatively early heading among tall cultivars, making it suitable for forage wheat

cultivation (Registration No. 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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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Gunn et al. 1999, Martens et al. 2001, Yun et al. 2009). 2002년 이후 ‘영양’, ‘우호’, ‘유연’ 

등 청보리 품종이 개발되었으나, 보리는 중북부 지역에서 한해 피해로 인해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2007, Kim et al. 2007b, Kim et al. 2007c, Park et al. 2008, Park et al. 2009).

반면 밀은 보리에 비해 내한성이 우수하여 1월 최저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므로 청보리에 

비해 중북부 지역에서 재배 적응성이 높다. 조사료용 밀 품종으로는 2009년에 개발된 ‘청우’와 2018년에 개발된 ‘태

우’(2018년)가 있다. ‘청우’는 일반 밀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태우’는 일반밀보다 이삭이 긴 형태로 수량성이 향상된 

품종이다(Kim et al. 2019). 그러나 장수형 밀은 이삭이 길어 일반밀에 비해 완전히 출수하는 시간이 다소 늦어지기 

때문에 수확기도 같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수량성이 높으면서 수확기가 빠른 품종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에 국립식량과학원은 장수형이면서 조숙 특성을 가진 사일리지용 품종으로 ‘조우’를 개발하였다. 

표준품종인 ‘청우’보다 수확기가 약 2일 늦지만 장수형과 조숙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일반 재배뿐만 아니라 이모작 

재배에도 유리하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수량성이 높고 장수형이며 조숙 특성을 가진 사일리지용 

밀 품종 ‘조우’를 육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품종의 육성 경위와 주요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농업 형질 조사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논조건 시험지는 전북 전주, 전남 강진, 

경남 진주, 경북 대구 4개소와 밭 조건 시험지는 충북 청주 1개소였다.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고, 파종방법은 

논조건과 밭조건에 따라 달리하였다. 논조건은 휴립광산파로 하였고, 파종 조건은 10 a당 16 kg (1.5 m × 6 m) 수준이었다. 

밭조건은 세조파로 하였고, 파종 조건은 10 a당 14 kg (재식거리 25 cm × 6 m)로 하였다. 파종기는 전주, 강진, 

진주는 10월 하순, 청주, 대구는 10월 중순으로 하였다. 시비량은 일반밀보다 30% 증비하여 10 a당 11.83 kg (N), 

7.4 kg (P2O5), 3.9 kg (K2O) 수준으로 시용하였으며, N은 파종기와 생육재생기에 각각 4 : 6 비율로 나눠서 시비하였다. 

밀 시험계통의 잎색, 잎폭, 줄기색, 이삭형태, 종실모양, 초장, 출수기 등 농업특성과 경수(개/m2), 천립중, 종실중 

등 수량특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RDA 2012)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특성 검정

밀의 흰가루병, 붉은곰팡이병, 수발아 저항성 등 특성 검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간 전북 전주에서 실시되었

고, 내한성은 고위도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 평가되었다. 흰가루병 특성 검정은 성체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3월 초에 

비닐하우스에서 3 반복으로 파종한 후 차광하여 자연 발생을 유도하였고, 검정 기준은 식물체의 병반 면적율로 하였다. 

붉은곰팡이병 검정은 병원균주인 Fusarium graminearum을 개화기 이삭에 스프레이로 접종한 후 유산지를 씌워 

3일간 병의 발생을 유도하였고, 2주 뒤에 발병률을 조사하였다. 균배양 조건은 페트리디시에서 배양 후 자외선으로 

12시간 동안 반응시켜 포자 생성을 유도하였고, 104 spore/ml 농도로 하여 접종하였다. 내한성 검정은 10월 상순에 

고휴와 저휴에 2반복으로 파종하여 월동 후 고사주율(%)과 고엽율(%)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수발아는 10월 하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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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으로 파종하여 개화 후 35일 되는 이삭을 채취한 후, 모래묻이법으로 수발아율(%)을 평가하였다. 파성은 무처리와 

춘화처리(4℃, 3주)를 실시한 계통을 각각 온실에 파종하여 일장은 24시간으로 처리하였고, 온도는 주간 20℃, 야간 

15℃로 각각 설정하여 계통의 주간엽수와 지엽전개일수를 조사하여 파성을 평가하였다.

사료가치 평가

시료는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재배하였고, 이삭과 총체로 수확하여 70℃에서 72시간 이상 완전히 건조한 

후 분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단백질(CP; crude protein), 중성세제불용성섬유(NDF; neutral detergent fiber), 

산성불용성섬유(ADF; acid detergent fiber)를 분석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AOAC (1995)법에 따라 분석하였고, NDF와 

ADF는 Goering and Van Soest 세제법으로 분석하였다(Van Soest et al. 1991). 가소화양분총량(TDN; total digestible 

nutrient)는 ADF 함량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TDN = 88.9 – ADF (%) × 0.79).

통계분석

시험성적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Ver. 9.1 프로그램(SAS 2002)을 이용하여 지역 및 계통간 분산분석을 하고 LSD 

검정을 하였고, p-value<0.05 유의수준으로 처리 구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구명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성 경위

국내 밀 품종 중 ‘태중’은 초장과 이삭이 길고 식물체 총량이 커서 총체 사료용으로 적합하지만, 출수기가 늦어 

국내에서 이모작 재배에 불리하였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사료용 밀 품종의 숙기 단축을 목표로 2010년도에 장수형이

면서 총체 건물수량이 많은 ‘태중’을 모본으로 하고, 조숙이면서 농업형질이 우수한 ‘금강’을 부본으로 인공교배를 

실시하여 IW2010145 조합을 육성하였다. 그 후 전라북도 익산에서 F2 세대를 집단재배 후 기관 이전에 따라 시험포장을 

전주로 옮겨 계통을 전개하여 조숙이면서 장수형인 IW2010145-B-B-44-1-5-2-5-1을 2018년에 선발하였다. 그 후 2019년

과 2020년 2년간 생산력검정시험에 공시한 결과 생육특성, 생리장해, 내병성 및 총체 건물 수량성이 우수하여 ‘전주418호’

로 계통명을 부여하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전작 1개소와 답리작 4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한 

결과, 숙기가 빠르면서 장수형이고, 엽신비율과 이삭비율이 높고 붉은곰팡이병에 강한 특성을 나타냈다. 사일리지 

품질은 유기산 중 젖산의 비율이 높아 사일리지 발효 시 1등급으로 우수하여 2023년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심의회에서 

‘조우(Jou)’로 명명하였다. 이후 2023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출원 2023-466)을 하여 재배 심사를 하였고, 

2025년 종자산업법 제 55조에 따라 품종보호 제 10756호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자세한 계보도와 계통도는 

Figs. 1, 2에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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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digree chart of wheat cultivar ‘Jou’.

Year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Generation Artificial cross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F12 F13

Taejung

IW2010145 - B - B - 44 - 1 - 5 - 2 - 5 - 1 - PYTz - AYTy - RYTx - RYT - RYT

Keumkang
Jeonju418

Pedigree Artificial cross Mass and line selection Yield trial Regional yield trial

zPYT : preliminary yield trial, yAYT : advanced yield trial, xRYT : regional yield trial.

Fig. 2. Pedigree diagram of cultivar ‘Jou’.

고유특성

‘조우’의 총성은 중간형이며 파성은 I로 춘파형이고, 엽색은 녹색으로 길이가 긴 편이다. 이삭의 형태는 방추형이면서 

장수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종실 크기는 대립이고 종실색은 적립계로 ‘청우’(Kim et al. 2015)와 같은 특성을 나타냈다

(Fig. 3, Table 1).

Cultivar Vernalization
Leaf Stem Spike Awn Kernel

Color Width Angle Length Color Thick Color Shape Color Length Size Color

Jou Ⅰ Gz My M Lx LYw M LY Spindle LY M L R

Cheongwoo Ⅲ G M M M LY M LY Spindle LY M M R

zG: dark green, yM: middle, xL: large, wLY: light yellow, vR: red.

Table 1. Inherent characteristics of ‘J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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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ant and grain characteristics of ‘Jou’. A; Jou, B; Cheongwoo.

출수기와 수확기

‘조우’의 출수기는 밭과 논 조건에서 각각 4월 22일과 4월 17일로 대조 품종인 ‘청우’보다 2일 늦었다. 사료용밀 

‘태우’의 출수기는 4월 30일로 ‘청우’보다 10일 이상 늦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9). 지역별로는 진주에서 

4월 13일로 가장 빨랐고, 전주 지역이 4월 18일로 가장 늦었다. 수확일은 밭 조건에서 5월 21일, 논 조건에서 5월 

17일로 ‘청우’ 대비 밭 조건은 3일, 논 조건에서는 1일 늦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진주에서 5월 14일로 가장 빠르고 

전주와 대구 지역이 5월 18일로 가장 늦었다(Table 2). 그러나 ‘조우’는 사료용으로서 일반밀보다 수확이 빨라 남부지역의 

벼 이모작을 위한 작물로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eld condition Region
Heading date Harvesting date

Jou Cheongwoo Jou Cheongwoo

Upland Cheongju April 22 April 20 May 21 May 18

Paddy

Jeonju April 18 April 18 May 18 May 18

Gangjin April 16 April 13 May 15 May 11

Deagu April 17 April 12 May 18 May 12

Jinju April 13 April 12 May 14 May 20

Mean Mean April 17ns April 15 May 17ns May 16

zRYT : regional yield trial.

t-test (** < 0.01, * < 0.05, ns = non significant).

Table 2. Heading and harvesting date of ‘Jou’ (RYTz,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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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및 수량구성 요소

‘조우’의 초장은 98 cm로 ‘청우’(92 cm) 대비 6 cm 길었다. 단위면적당 이삭수는 752 개/m2로 ‘청우’보다 적었지만, 

천립중은 48.1 g으로 ‘청우’(44.5 g) 대비 3.6 g 더 높았으며 엽신비율과 이삭비율이 각각 15.3%과 4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Cultivar
Stem length

(cm)
Number of 

spike/m2

1,000-grain weight
(g)

Leaf to stem ratio
(%)

Spike ratio
(%)

Jou 98a 752 48.1* 15.3* 42.3*

Cheongwoo 92b 1,025* 44.5 11.5 39.0

zRYT; regional yield trial.

leaf to stem ratio = [leaf dry matter / (stem dry matter+ leaf dry matter)] × 100.

Spike ratio = (spike dry matter / total dry matter) × 100.
a-b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within sam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test (** < 0.01, * < 0.05, ns = non significant).

Table 3. Agronomic characteristics of ‘Jou’ (RYTz, 2021~2023).

재해 저항성

‘조우’의 재해저항성과 내병성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복 정도는 0으로 ‘청우’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내한성은 고휴재배 고사주율이 84.0%, 저휴재배 0.4%로 ‘청우’(33.2%, 0.0%)에 비해 약하였다. 수발아율은 21.8%로 

‘청우’(6.8%) 대비 15% 높아 수발아 내성이 약하였고, 붉은곰팡이병은 이병률이 12.2%로 저항성을 나타냈고, 흰가루병 

정도는 5.7로 중간 정도였다.

Cultivar
Degree of 

lodging (0~9)y

Withered plant (%)x
Pre-harvest 

sprouting rate (%)

Disease resistancew

(S-R)

High ridge Low ridge Fusarium head blight Powdery mildew

Jou 0 84.0 0.4 21.8 R (12.2%) MS (5.7)

Cheongwoo 1 33.2 0  6.8 R (12.5%) MS (5.7)

zRYT : regional yield trial.
yRating score: 0 = excellent or strong, 9 = worst or weak.
xWinter killing rate was tested in Yeoncheon from 2021 to 2023.
wS : susceptible, R : resistance.

Table 4. Lodging, winter hardiness and disease resistance of ‘Jou’ (RYTz, 2021~2023).

수량성

‘조우’의 생산력검정시험 결과 종실수량은 8.25 MT/ha로 대조 품종인 ‘청우’(6.86 MT/ha) 대비 25% 증수하였다(Table 

5). 그 후 3년간 밭 조건 1개소와 논 조건 4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평균 건물수량은 14 MT/ha로 

‘청우’와 비슷하였지만, 수량이 13.3 MT/ha인 ‘태우’보다 수량이 높았다(Kim et al. 2019). 비록 ‘조우’의 건물수량은 

‘청우’와 비슷하였지만, 경엽율 및 이삭비율이 높아 사일리지 가치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전주에서는 

수량이 ‘청우’와 비슷하였고, 강진은 22.2 MT/ha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지역은 12.1 MT/ha로 

가장 낮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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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Grain yield (MT/ha) Index

Jou 8.25a 125

Cheongwoo 6.86b 100

a-b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within sam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Grain yield of ‘Jou’ in the advanced yield trial (AYT) at Jeonju (2020).

Field
condition

Location
Jou (MT/ha)

Index
Cheongwoo (MT/ha)

2021 2022 2023 Mean 2021 2022 2023 Mean

Upland Cheongju 1,532 865 1,483 1,293 108 1,404 935 1,261 1,200

Paddy

Jeonju 1,092 1,287 1,404 1,261 101 1,075 1,246 1,439 1,253

Gangjin 1,714 2,097 2,858 2,223 97 1,988 2,025 2,834 2,282

Deagu 1,369 1,107 1,180 1,219 97 1,288 1,069 1,431 1,263

Jinjui 1,479 1,171 1,306 1,319 99 1,412 1,174 1,390 1,325

Mean 1,414 1,416 1,687 1,506 99 1,441 1,379 1,774 1,531

Mean 1,437 1,305 1,646 1,463ns 100 1,433 1,290 1,671 1,465

t-test (** < 0.01, * < 0.05, ns = non significant).

Table 6. Yield characteristics of ‘Jou’ in the regional yield trials (RYT) tested in the five locations.

사일리지 사료가치 및 TDN 수량

조단백질 함량은 조사료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조우’는 5.8%로 ‘청우’(6.1%)보다 약간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성세제불용성섬유(NDF)와 산성세제불용성섬유(ADF)는 각각 47.8%와 26.2%였고, 청우와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TDN 수량은 10 a당 998 kg으로 ‘청우’(1,020 kg/10a)보다 약간 적었다(Table 7). 사일리지 

품질에서 pH는 낮을수록 좋으며, ‘조우’를 이용한 사일리지 pH는 3.9로 확인되었다. 유기산 조성에서 젖산은 0.24%로 

‘청우’보다 비율이 높게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인 사일리지는 1등급으로 우수하였다(Table 8).

Cultivar
Crude protein

(%)
NDF
(%)

ADF
(%)

TDN
(%)

TDN
(kg/10a)

Index

Jou 5.8ns 47.8ns 26.2ns 68.2ns  998ns  98

Cheongwoo 6.1 44.1 24.6 69.6 1,020 100

t-test (** < 0.01, * < 0.05, ns = non significant).

Table 7. Feed value of ‘Jou’ in the regional yield trials.

Cultivar
pH

(1:5)

Organic acid (%) Flieg’s scorez

(0~100)
Silage gradey

(1~5)Lactic acid Acetic acid Butyric acid

Jou 3.9ns 0.24* 0.00 0.00 81ns 1

Cheongwoo 4.0 0.19 0.00 0.00 79 2

zFlieg’s score: 81~100 (grade 1), 61~80 (grade 2), 41~60 (grade 3), 21~40 (grade 4), 0~20 (grade 5).
ySilage grade: Excellent (grade 1), Good (grade 2), Moderate (grade 3), Poor (grade 4), Very poor (grade 5).

t-test (** < 0.01, * < 0.05, ns = non significant).

Table 8. Silage value of ‘Jou’ in the regional yield trials (RYT,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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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조우’는 2023년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새롭게 육성한 사일리지용 밀 품종이다. ‘조우’의 파성은 Ⅰ로 

춘파형이고, 잎색은 녹색, 이삭은 황백색에 방추형이고, 종자는 적립의 대립이다. 출수기는 밭 조건과 논 조건에서 

각각 4월 22일과 4월 17일이며, 수확기는 밭 조건과 논 조건에서 각각 5월 21일과 5월 17일로 이모작재배가 가능하다. 

단위면적(m2)당 수수는 752개로 ‘청우’보다 적지만, 천립중은 48.1 g으로 ‘청우’보다 3.6 g이 높았다. 건물수량은 밭 

조건에서 13 MT/ha, 논 조건에서 15 MT/ha로 ‘청우’와 비슷하였다. ‘조우’의 재해저항성은 ‘청우’보다 도복은 강했지만, 

내한성과 수발아 저항성은 다소 약하였다. 붉은곰팡이병은 저항성이었고, 흰가루병은 중도 감수성으로 재배 시 주의가 

요구된다. ‘조우’는 장수형 밀로서 ‘청우’보다 수확기나 다소 늦지만, 장수형 중에서는 출수가 빨라 사료용 밀로 재배하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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